






<남부지역의 산성토양 사례>

인위적 개발 생물 생존공간 파괴 
부산·김해 황화광물 지층 공사로 노출 땐 작물 피해 

부산·경남지역에서 도로공사나 토지개발 공사를 할 때 간혹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지층을 볼 
수 있다. 이는 강산성을 띠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토양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층과 지질
시대 화산성 지열수에 의해 형성된 것이 많다. 납석광산의 황화광물(주로 황철석)을 함유한 지
층이 풍화에 의해 산화한 경우도 많다. 

황화광물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 중에 노출되면 서
서히 산화되어 토양 뿐만 아니라 산성 배수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도로공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예가 많다. 특히 김해와 밀
양의 평야에서 산성 토양 문제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빈번했다. 산성토양이 노출되



어 공사후의 잔디와 조경수가 말라 죽는 일도 잦았다.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절토하거나 매립·도
로 공사 때 유출된 산성배수가 논으로 유입되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 예도 있다. 

부산과 김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동남부는 지질시대 화산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라 화산 기원의 
산성토양이 밀집된 곳이 많다. 특히 김해 지역은 도시의 팽창과 도로,항만,공항건설,공단조성 등 
대형 토목 공사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에서 김해를 경유하여 밀양에 이르는 고속도로 주변에선 
흔히 황갈색 토양이 발견된다. 암석 내의 황철석이 산화되어 산성 용액을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
다. 차후 사면의 안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장소이다. 

부산의 회동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동래와 임기 납석광산(사진)도 경계대상이다. 그곳에서 노출
된 폐석과 암석들이 산화작용으로 산성배수를 형성,심각한 하천과 토양 오염원이 되고 있다. 

현재의 땅은 오랜 지질시대 동안 자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온 결과다. 인위적인 개발은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동래, 김해·삼랑진으로 이어지는 황화광물 포함
지역. 그곳들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가 주변지역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그 전제 조건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자료: [박맹언교수의 지질여행] 산성 암석과 토양 (부산일보 2007.01.31)


























